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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 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1. 27.(화) 배포 시 배포 2026. 1. 27.(화)

주요 장류 제조업체의 출고가는 변동없이 유지
 - 부가세 면세 종료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워

1. 기사내용

  1월 27일(화) 파이낸셜뉴스 ｢고추장‧된장 가격도 인상... 장바구니 물가 

부담 더 커졌다｣ 기사에서 ’25년 12월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, 전월 

대비 고추장(3.2%), 쌈장(2.6%), 된장(1.7%) 등 장류 가격이 상승하였고 

2025년 말 ‘장류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’ 종료(일몰)가 가격 인상의 주요 

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.

2.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 ① 정부 공식 통계 등에 따르면 장류를 포함한 가공식품 물가는 전반적

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
   - 국가데이터처 물가지수 및 한국소비자원 ‘참가격’ 등 공식 데이터에 

따르면, 최근 장류 가격은 보합세입니다. 

     *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(‘25.12월, 전월대비) : 고추장(△1.3%), 된장(△4.4%)

       aT KAMIS 조사(‘25.12월, 전월대비) : 고추장(△0.5%), 된장(8.5%)

       참가격 조사(‘25.12월, 전월대비) : 고추장(△5.5%), 된장(5.6%), 쌈장(△0.6%)

   - 기사에서 인용된 수치와의 차이는 기관별 조사 지역*, 조사 시점, 

유통업체별(대형마트, 슈퍼마켓 등) 할인행사 종료 여부 등에 따른 

것으로 파악됩니다.

     *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(기사인용) : 서울․경기 등 수도권/CPI(국가데이터처) 등 : 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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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- 따라서 일부 품목의 일시적 변동이 전체 장류 시장의 급격한 물가 

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
 ② 주요 장류 제조기업의 출고가에는 변동이 없으며, 부가가치세 면세 

종료와 가격상승 사이의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.

   - 한국장류협동조합 및 주요 기업 확인 결과, 현재 장류 제조업체의 

출고가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면세 종료가 즉각적인 가격 인상을 

유발했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릅니다. 

   - 따라서 부가세 과세 전환(면세 종료)이 소비자가격 인상을 유발했다는 

분석은 업계의 원가 구조와 실제 출고가 동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.

 ③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가격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.

   - 정부는 주요 장류 제조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

으며, 유통 단계에서 부당한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

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   - 앞으로도 장류 등 필수 식재료 물가를 면밀히 점검하고, 유통 구조 

개선 및 수급 관리 대책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

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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